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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력대란 국내 진출기업 골치
중국 정부, 초강경 전력 사용지침 시달 … 생산․품질유지 차질 비상  

찜통 더위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1980년대 이후 20여년만에 최악의 전력난에 직

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긴급 송전 제한조치는 물론 각종 에너지 절약시책을 펴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국

내기업들도 생산과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7월28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국가전력공급센터를 시찰한 자리에서 2004년 여름 전력

난 극복을 위한 초강경 전력사용 지침을 시달했다고 보도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우선 공해를 배출하는 기업들이나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업종에 속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력 공급을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의 기본 수요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며, 농업용이나 병원, 학교, 금융기관, 교통용 전력

사용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에너지 전략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각급 정부나 정부기관들도 지침을 준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전국 31개 성과 자치구중 24개 성급 지역에서 송전 제한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하이 등의 관광지 

가로등에 대해서도 등화관제를 하고 있다.

중국 최대 전자산업단지인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시에 입주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주 2회씩 전력 공급이 

중단돼 생산과 품질유지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생필품용 원부자재의 상당 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저장(浙江)성 이우(義烏) 지역 입주기업들도 정전

으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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